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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프랑스의 민생연구개발예산 

♣본자료는 "JETRO 技術情報", 1997년 10월호에 실린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박 경 선1) 

Ⅰ. 기술정책의 기본방침 

1958년에 드골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각 부처간 연구ㆍ기술위원회 CIRT(Comite Interministeriel de la Recherche et la 
Technologie)는 일찍이 프랑스의 연구개발정책을 주도해 왔지만, 1982년부터 활동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CIRT는 1996년 10
월 3일에 재개되어 쥬페 수상이 회장으로서 출석하여 수년 앞을 전망한 프랑스의 연구개발정책이 검토된 결과, 정책의 중심이 되
는 아래의 세가지 방침이 결정되었다. 

(1) 과학기술정책의 우선테마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의 우선테마가 각 분야에 있어서의 사회적 요청(의료, 환경), 경제발전(세계시장 확대) 및 프랑스의 연구
개발 발전가능성(프랑스의 연구개발능력)에 기초를 두고 결정되었다. 그때 프랑스의 연구개발능력은 현재의 국내경제상황, 연구
개발상황, 다른나라와의 비교에 기초를 두고 판단되었다. 

연구개발정책의 우선테마로서 ①통신기술 및 전자산업, ②지상ㆍ항상운수, ③응용화학, ④농업식품산업, ⑤생산ㆍ공정의 이노베
이션과학, ⑥의학연구, ⑦환경기술의 7개 테마를 선택하였다. 

이들 테마는 생명과학, 물질과학, 인간ㆍ사회과학 등 다수의 과학분야에 관련되어 각 분야에서의 기초 및 응용연구가 중요하다. 
이들 테마에 관련되는 연구개발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응용화학, 전염병, 게놈 시퀀스 등의 장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기관 또는 
정부의 예산으로부터의 지출에 의해 실시된다. 이러한 정책에는 연간 예산 약 30억 프랑을 충당한다. 

(2) 연구자의 인적자원정책 

공공연구소 연구원의 고용율을 2.5% 수준으로 확보한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경험을 살리기 위해 사립과 공공연구기관
을 잇는 협정에 의해 연구원 및 교수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한다. 또 산업에 대한 응용에 의해 연구에 부가가치를 부여한 연구자를 
승급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다. 

(3) 프랑스의 연구개발기능의 최적화 

기업의 이노베이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4가지의 진흥시책을 만든다. 

①공공연구자의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에 대한 관여 

②기업의 이노베이션에 관련되는 연구위원회의 설치 

③개인자금에 의한 이노베이션에 대한 자금부담 

④이노베이션을 하는 기업에 대한 특허취득 촉진 

Ⅱ. 1997년도 프랑스의 민생연구 개발예산 

〔略字에 대하여〕 

· DO(Depense Ordinaire:경상지출)는 설비비와 인건비 

· AP(Autorisation de Programme: 프로그램인가)란 투자의 실행에 주어지는 최대의 예정예산으로, 투자의단계적인 실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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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지불기일에 CP(지불예산)가 사용된다. 

· CP(Credit de Paiement: 지불예산)는 연간 투자실행을 위해 실제로 주어지는 예산 

· DPST(Etablissement Public a caractere Scientifique Technologique: 공공과학기술기관)는 주로 민생연구개발예산에 의

해 자금부담되고 있다. EPST에는 CNRS(국립과학연구센터), INRA(국립농업연구소), INSERM(국립위생의학연구소), 
ORSTOM(프랑스 공동개발과학연구소), INRIA(국립정보처리ㆍ자동화연구소), NRETS(국립수송ㆍ수송안전연구소).
CEMAGREF(國立治水ㆍ治林ㆍ농학ㆍ농기계센터), INED(국립인구통계연구소)등이 포함되어 있다. 

· EPIC(Etablissement Public a caractere industriel et Commercial: 공공상공기관)는 EPST의 경우와 달리 비용의 일부를 

기업 또는 국방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기업과의 제휴와 업무계약에 기초를 두고 경제적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또 몇군데의 EPIC
가 공익적인 지출의 범위내에서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EPIC에는 CEA(원자력청), ADEME(환경ㆍ에너지관리청), 
IFREMER(프랑스해양개발연구소), CIRAD(국제농학연구개발센터). CNES(국립우주연구센터). ANVAR(국립연구소부가가치
국)등이 포함되어 있다. 

1. 개요 

1997년에 예정되어 있는 민생연구개발예산은 DO+CP(경상지출+지불예산)로 계산하면 523.07억 프랑으로, 전년의 530.35억 
프랑보다도 1.4% 감소하였다. 감소의 주된 원인은 결정된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적합, 산업기술분야의 「중요기술」에 대한 재조
직화, ANVAR의 전지지출의 이월, 민생항공프로그램 예산의 감소에 있다. 그러나 예산감소는 이들 각 분야의 이노베이션에 대한 
지원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지출은 301.09프랑(전년도 대비 1.6%증가), 프로그램인가는 
218.4억 프랑(동 3.6%감소), 지불예산은 222.0억프랑(동 5.1%감소)이었다. 

〈표 1〉에 연구개발예산 지출처별로, 1996년 및 1997년의 민생연구개발예정예산액에 있어서의 「경상지출+지불예산(DO
+CP)」및 「경상지출+프로그램인가(DO+AP)」를 나타내었다. 

1997년의 민생연구개발예산은 1996년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의 지출을 억제하면서 미래의 부담액의 감소 및 프로그램인가와 
지불예산의 균형을 꾀하려고 하고 있는 정부의 의도를 볼 수 있다. 1988∼1993년 사이에 프로그램인가와 지불예산의 차이가 커
지게 된 경위가 있어 1993년까지의 인가초과액은 42억 프랑으로 높아져 있으며, 그 중 FRT(연구기술자금)는 22억 프랑, 공공연
구기관은 20억 프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3년부터 이러한 차이는 축소되기 시작해 1995년에 29억 프랑이 되었다. 

FRT는 1988년에는 균형을 이루었지만, 1993년에는 22억 프랑의 인가초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5년말의 단계에서 14억 프랑으로 억 

〈표 1〉1997년의 민생연구개발 예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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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활동분야별 민생연구개발예산 지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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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주요 부처분에 있어서의 민생연구개발예산 지출 비율

〈그림 3〉타 부처분에 있어서의 민생연구개발예산 지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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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었으며, 또한 1996년 및 1997년에 다시 균형을 이룰 예정이다. 1997년의 민생연구개발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지불예산은 
프로그램인가를 3.55억 프랑 상회하고 있다. 

한편 1997년의 예산에서는 우선테마를 중심으로 하여 실시 중인 전략적인 프로그램에 지출된다. 또 연구자에 대한 인력자원정책
을 재검토하고, 연구성과의 기업화를 촉진한다. 

〈그림 1〉에 1997년의 활동분야별 민생연구 개발예산의 지출비율(경상지출+지불예산)을 나타내었고, 〈그림 2〉에 1997년
의 주요 부처분에 있어서의 민생연구개발예산의 지출비율(경상지출+지불예산)을 나타내었다. 〈그림 3〉에는 1997년의 다른 
성청분에 있어서의 민생연구개발예산의 지출비율(경상지출+지불예산)을 나타내었다. 

2. 1997년 예정예산 동향 

(1)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대학, 공공기관의 연구소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연구기관의 예산은 연구소 자체의 활동에 향해져 있다. 프로그램지
원 예산은 1996년 보다도 2.1% 증가한다. 이 중 특히 EPST(공공과학기술기관)에 대해서는 3.1%증가이다. 또 정부는 연구기관
에 대하여 행정비, 경상경비를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협력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국제연구소
에 마찬가지 의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학 연구소의 전체 예산은 3.7%, 투자를 제외하면 3.2% 상승한다. 이 예산은 대학
ㆍ정부간의 계약설치와 같은 정책의 계속을 가능하게 하며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인력 이동도 촉진 할 수 있다. 

(2) 공공연구기관에 있어서의 고용관리 

1997년에는 전년 보다도 EPST에 있어서의 연구원 및기술자의 고용은 7.5%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면 CNRS의 경우는 1996
년의 연구원 261명, 엔지니어ㆍ테크니션ㆍ사무원 231명의 고용에 대하여 1997년의 고용은 각각 285명, 298명이 된다. 공공연
구기관에서의 고용 증가는 CIRT가 결정한 정책성과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종래에는 EPST의 연구부장은 68세 까지 활동
이 인정되었지만 이 조치는 중단되게 된다. 대상인원은 CNRS및 INSERM에서 총 100명이며, ②60세-65세 연구원의 퇴직을 장
려하여 1997년에 60-65세 연구원 1,200명 중 150명의 퇴직을 전망하고 있으며, ③기업에 파견되어 있는 공공기관 연구원의 
급여한도액을 파견전 소속기관에서 받고 있던 기본급의 130%에서 150%까지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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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 원자력 등 실시 중인 대규모 전략적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참가비율을 확립 

가. CEA(원자력국) 

CEA에 대한 지출액은 1.8% 증가하여 경상지출+지불예산 베이스로 64.13억 프랑이 된다. CEA에 대한 지출은 1994년의 정부
와 CEA간의 협정을 준수하는 것이며, CEA의 지출증가를 어느정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CEA는 폐기물 연구를 비롯한 「목표
계약」대상연구테마를 계속하고 군사연구활동의 재조직화 및 가동을 중지한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화 처리기술확립이라는 
두가지 곤란한 과제에 노력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인가액은 52.18억 프랑이다. 

나. CNES(국립우주연구센터) 

CNES의 경우는 1995년에 결정된 예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프로그램인가는 81억 프랑, 지불예산은 83,5억프랑, 경상지출은 
9.15억 프랑으로 전년보다는 1.4% 상승하였다. 

1997년에 CNES는 지구관측의 SPOT프로그램 등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프로그램을 계속하고 또 ALPHA의 미래 궤도정거장 프
로그램에 있어서 EAS(유럽우주기관)와의 협정을 준수한다. 그리고 이 예산은 ARIANE 5호 발사프로그램의 계속도 가능하게 하
고 있다. 

한편 현재의 Dauphin형 헬리콥터에 대신하는 EC165형 헬리콥터가 개발중이며, 1997년에 시험비행단계에 돌입한다. 나아가 이
와 병행하여 1996년에 결정된 CFMXX 엔진, 100석 규모의 비행기 및 에어버스 A330-200의 세가지 대규모 프로그램이 진행중
이다. 3.59억 프랑의 예산이 감소한 원인은 FALCON2000, GE90엔진, 에어버스 330-A340의 3개 프로그램이 종료되었기 때
문이다. 

(4) 문부고등교육연구부의 예산 

민생연구개발예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문부고등교육연구부의 예산은 경상지출+지불예산 베이스에서 1996년의 310.30
억 프랑에서 1997년에는 311.46억 프랑이 되어 불과 0.4%의 증가에 머물렀다. 이 예산은 CNRS, INSERM, INRA 등 주요 공공
기관 활동, 대학연구활동, 지원조치(FRT, 국립에이즈연구소 등)의 지출에 충당되고 있다. 또 프로그램인가 예산은 81.38억 프랑
에서 771.10억 프랑으로 내려갔다. 

(5) 우선테마 

1997년의 예산에 관련되는 최우선 과학테마의 지원확대정책은 아래와 같다. 

· 공공연구기관의 예산 중, 우선테마에 관련되는 연구소 예산의 증가 

· 생명과학 관련 예산의 유지(프로그램인가 1.9억 프랑, 지불예산 1.7억 프랑) 

· FRT(프로그램인가 4.06억 프랑, 지불예산 7.06억 프랑)는 신규우선테마에 배분한다. 

(6)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신규지원 

이노베이션용 지원금의 중심인 FRT가 공공기관과 기업의 공동연구활동에 한정되게 되었다. 선택된 연구는 주요 경제분야에 있
어서의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세가지의 목표를 내걸고 있다. 

· 국내연구의 이노베이션 능력을 향상하고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취득수를 증가한다. 

· 기업의 연구에 대한 자기지출증가를 촉진한다. 

· 기업에 의한 공공기관 연구원의 고용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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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연구활동을 키 테크놀로지 개발에 집중 

향후 5-10년 앞을 전망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 테크놀로지에 있어 프랑스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는 산업연구에 
대한 지원을 키 테크놀로지로 집약시키고 현재의 부여조건을 변경한다. 키 테크놀러지에 있어서의 「프로젝트안 모집」을 개시하
고 이 활동에 관련되는 2년동안의 예산은 10억 프랑이다. 기업화 프로젝트는 키 테크놀로지 개발, 경제적인 부가가치화, 산업화 
등을 대상으로 한다. 

(8)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젊은 연구자 지원 

1997년의 학생에 대한 수당을 3,400건分으로 하고, 1996년과 동수를 유지한다. 또 수당 부여기간을 3년간으로 연장한다. 기업
과 제휴하여 박사논문을 작성하는 학생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CIFRE(연구에 의한 육성을 위한 산업협정) 수를 1995∼1996년의 
600개에서 1996년∼1997년에는 700개로 늘린다. 

(9) 이노베이션에 대한 개인자금도입 

이노베이션 지원에 관련되는 개인자금의 참가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FCPI(Fonds Communs de Placement pour 
l'Innovation: 이노베이션용 개인투자자금)를 설치한다. 

3. 우선테마 

사회 및 경제적인 목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구분야 중, 특히 사회적 요구, 고용, 경쟁력 향상,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한 후에 우
선테마가 선택되었다. 또 기본적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외에, 1996년의 민생연구개발예산에 있어서는 1995년의 결정에 따
라 우주ㆍ항공산업, 정보기술 및 전자산업, 기계설비제조의 3개 산업분야를 지원하였다. 1997년 예정예산에서는 상기 기준에 기
초를 두고 총 7개 테마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중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①농업ㆍ식품산업(식품안전), ②지상ㆍ항공수송(안전, 환경, 서비스), ③정보기술, 전자산업, ④목적
형 화학의 4개 테마와 또 경제적ㆍ사회적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⑤의학연구(암, 에이즈 등의 전염병ㆍ심장병ㆍ신경감각병ㆍ퇴행
성병의 치료, 유전 ㆍ미생물의 연구), ⑥생활환경에 관련되는 연구(마을,토지 등), ⑦특히 산업면에서 제품ㆍ 공정의 이노베이션
을 지원하는 기초기술연구ㆍ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각 기관간의 조정을 강화하는 수평적인 3개 테마와 더불어 총 7개 테마에 있어 
과학기술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학적인 우선테마는 모두가 사회적 니즈, 경제적인 발전 가능성, 연구개발확대 가능성 등 세가
지 기준을 고려하여 선택된 테마이다. 

●사회적 니즈 

국민의 기대 및 사회적 니즈는 위생, 생활환경 및 생활조건의 향상, 사람 및 물건의 안전의 3가지 사항에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분야는 아래와 같다. 

· 의학(신규질병, 건강향상, 새로운 치료방법 등) 

· 생활환경(산업활동의 관리에 있어서의 안전성 향상, 가능한한 저공해, 오염) 

· 농업식품산업분야(소비안전의 요구, 신규식품) 

· 정보기술(상기 분야 보다도 니즈는 낮고 새로운 일의 방법, 문화활동확대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다) 

· 지상교통(공해감소, 거주성 및 고신뢰성 시스템) 

· 에너지(양적, 질적 니즈는 감소하고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산출방법에 대한 기대) 

· 우주(통신에 대한 우주기술응용에 관한 강한 니즈) 

· 경제적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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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은 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지며 고용창출가능성이 높아 연구개발에 의한 기술혁신이 필요 

· 농업식품산업은 수출흑자가 기록적으로 신장되고 있는데, 기업의 매상고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다. 

· 환경은 경제적으로 확대하는 분야이며, 전세계에서 타 산업분야의 경쟁력에 결정적이 요소이다. 

· 목적형(명확한 산업적인 목표를 겨냥)화학은 전략적인 분야로서 화학분야 전체중에서도 확대하고 있다. 

· 제품, 공정 이노베이션에 관련되는 과학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 연구개발확대 가능성 

〈그림 4〉에 분야별로 세계전체의 발표회수에서 차지하는 프랑스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농업ㆍ식품산업) 

응용생물학 분야에서 프랑스는 세계 발표회수의 3.8%, 유럽의 13.8%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37.9%, 독일의 5.2%, 영국의 
7.5%보다도 낮다. 프랑스 쪽이 진보하고 있는 분야는 식료품 관련(미생물, 식량과학) 및 식물 관련 바이오테크놀러지이다. 한편 
독물학, 음료 및 바이오테크놀러지 프로세스 공학에서는 중간정도 수준이다. 

농업ㆍ식품산업분야는 넓고 수출가능성이 높다. 또한 식품안전분야는 사회의 강한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서 키 테
크놀러 

〈그림 4〉분야별 세계 전체 발표회수에 있어서의 프랑스의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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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상으로 되어 있는 기술은 두가지이다. 또 농업식품산업분야에 관련되는 기업은 많지만 연구개발활동은 활발하지 않나 전체 
연구개발비의 1%(1992년:13억 프랑)를 차지한 정도이다. 따라서 진흥정책으로는 공공연구성과를 기업에 기술이전하여 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항공ㆍ지상수송) 

항공ㆍ지상수송 분야는 특히 프랑스가 높은 공학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니즈로는 안전, 환경, 서비스 등 사회적 니즈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관련되어 있다. 키 테크놀로지에는 지상수송분야에서 13가지, 항공수송분야에서는 3가지 기술에 관련되어 있다. 지상수
송분야에 있어 프랑스의 산업수준은 높은 1991년의 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은, 기업 수에서 
21%(프랑스 기업 전체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은 18%), 매상고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지상수송분야에서는 많은 유럽특허
를 취득하고 있으며, 특허 점유율은 전체 평균율인 8.3%에 대해 12.9%이다. 

또 무역에 있어서는 지상 및 항공우주분야는 제1위이다. 1993년에 항공우주분야에 있어 이노베이션을 하는 기업은 분야 전체 기
업수의 64%, 분야전체 매상고의 64%를 차지하였으며, 유럽 특허의 23%를 차지하였다. 1996∼2000년에 걸친 PREDIT의 각 부
처간의 연구 프로그램, 우주항공지원금에 기초를 둔 촉진활동에 의해 이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보처리기술, 전자산업) 

이 분야에 있어서의 프랑스의 연구수준은 높으며,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통신네트워크 기술은 특히 진전되고 있다.마이크로 일
렉트로닉스에 관련되는 프랑스의 발표회수는 전세계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발표회수의 4.2%로, 독일,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 된
다. 이들 경제분야에 관련되는 키 테크놀로지는 23개 기술이다. 경제니즈는 특히 산업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분야로부터 온다. 
프랑스는 산업개발에 노력하는 전단계로서 복합시스템의 컨셉트에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서브 마이크로닉 기술의 정확한 모
델화용 물리학적 메카니즘의 이행등 기초연구를 마스터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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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경우는 「정보사회」의 확립방생과 함께 새로운 니즈에 대응해야 하며 과제로는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통신의 컨셉
트, 상호운용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발분야에 있어 이노베이션을 하는 기업의 매상고는 분야전체 매상고의 66%로, 평균비
율인 41%를 상회한다. 프랑스의 전자산업은 해당분야에 있어서의 유럽전체 연구개발의 25%를 실행하여 전체 분야에 있어서의 
평균율 23%와 거의 비슷하게 되어있다. 

(목적형 화학) 

프랑스의 화학연구는 세계전체 발표회수의 5.2%를 차지하여, 프랑스 전체에서의 4.9%보다도 약간 높게 되어 있지만, 독일의 
7.9%, 영국의 6.2%보다는 낮다. 넓은 화학분야에 있어서 목적형 화학은 명확한 목적을 정하여 방송용제품, 치료효과를 가진 분
자, 계면활성제 등의 다양하고 상세한 산업니즈에 대응한다. 키테크놀로지 중 10개 기술이 목적형 화학분야에 관련된다. 

목적형 화학의 활동을 하는 기업은 많지만 연구성과의 활용은 아직 불충분하다. 화학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은 23%이며, 
전체 매상고의 33%를 차지한다. 화학분야에는 공공지출의 10%가 배분되는데 항공우주 및 전자분야와 비교하면 반 정도의 비율
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부 활동의 한가지 목적을 연구성과를 새로운 응용으로 향하게 하고, 결과를 산업에 기
술이전할 필요가 있다. 

(의학연구) 

의학연구분야에 있어서의 프랑스의 발표회수는 세게전체 발표회수의 4.7%를 차지하여 독일(5.4%)에 가깝고 영국(12.5%)보다
는 상당히 낮다. 프랑스의 의학연구는 특히 임상의학 연구분야에서 진보의 여지가 크다고 보여진다. 

이 테마는 점점 확대하는 사회적 니즈에 대응하여 경제적, 산업적인 결과도 초래한다. 예를 들면 텔레의학의 영향은 치료의 질 향
상, 위생건강제도관리의 향상,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공급회사로의 새로운 시장이다. 이 분야의 정책은 최근의 각료회의 시에 발표
된 의학연구방침에 기초를 둔다. 

(생활ㆍ환경) 

환경대상의 다영역에 걸친 연구 중, 환경기술에 있어 프랑스의 연구는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하는 환경연구는 세계환경관련 
연구의 3.4%만을 차지하지만, 환경기술의 경우 이 비율은 7.4%까지 상승하여 유럽에서 제1위에 위치된다. 이 분야의 연구로는 
폴리머의 회수 및 바이오분해, 오염된 토지의 오염제거, 물의 정화, 폐기물의 스트레지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하여 사
회의 요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키 테크놀로지 중 11개 기술이 관련되어 있다. 

(제품ㆍ공정 이노베이션) 

산업전체에 이용되고 있는 이 넓은 분야에서 프랑스가 전세계 발표회수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6%, 영국은 6.6%이
다. 정부는 먼저 이 분야에서의 국내전체의 연구를 조정하기 위해 「기업을 위한 이노베이션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각 공공기관, 기업, 대학의 프로그램, 수단, 방법을 관리한다. 제품, 공정의 이노베이션 과학은 산업부의 전략적인 조사결과와 더불
어 키 테크놀로지에 있어서도 우선도가 높다. 

4. 민생연구개발예산의 목표 

〈그림 5〉에 1996년 민생연구개발예산에 있어서의 경제적ㆍ사회적 목표(제1차 목표)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6〉은 
1996년 민생연구 개발예산에 있어서의 경제적ㆍ사회적(제2차 목표)비율을 나타내었다. 경제ㆍ사회목표별 예산비율은 사회의 기
대, 경제의 니즈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정부의 정책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1992년부터 민생연구개발예산의 배분처기관
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를 실시하여 과학예산의 국제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Eurostat」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분
야별 각 기관의 예산(경영지출+프로그램인가)을 조사하여 경제ㆍ사회분야별 민생연구개발예산 비율을 이전보다 상세하게 파악
하는 것이다. 각 기관은 경제ㆍ사회분야를 연구의 「제1차목표」또는 「제2차목표」에 의해 구별하여 예산액을 보고하고 있다. 

〈그림 7〉에 1996년의 제1차 목표인 주요 경제사회분야 예산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8〉에 분야별로 제1차 또는 제2차 목
표로 한 기초지 

〈그림 5〉경제적ㆍ사회적 목표(제1차 목표)별 민생연구개발예산 비율(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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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경제적· 사회적 목표(제2차 목표)별 민생연구개발예산 비율(1996년)

〈그림 7〉제1차 목표에 의한 주요 경제 · 사회분야별 예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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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분야별 기초지식확대예산(인건비 제외)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3-007.HTM (12 / 18)2006-05-09 오후 2:01:07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8-M03-0077-03.GIF


과학기술정책Vol.8 No.3 007

식 예산(인건비 이외)을 나태내었다. 

(1)기초지식 확대 

제1차 목표로서의 기초지식확대분야의 예산(교수ㆍ연구자의 인건비 포함)은 235.6억 프랑,간접적인 연구예산은 76.8억 프랑이
다. 교수ㆍ연구자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는 민생연구개발예산의 36.5%를 차지한다. 이 연구의 2/3
는 CNRS 및 대학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연구관련 대학의 연구비 또는 국제대형연구설비투자에 대한 외무부에 의한 
자금부담을 포함하고 있다. 

기초물리학을 포함한 화학ㆍ물리학은 기초 지식확대예산의 30%를 차지하여 최대분야인데, 대형설비비도 포함하고 있다. 제2의 
분야는 인간, 사회, 경제, 매니지먼트 분야에서의 예산의 21.8%를 차지한다. 생명과학(생물학, 의학)분야는 제1차 목표의 연구로
서 예산의 20.3%를 차지하여 전년의 21.2% 보다도 다소 내려갔다. 엔지니어링분야는 전자 및 자동화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면 
기초지식확대 예산의 18.2%를 차지하여 전년도외 비슷한 비율이다. 

(2)생물자원개발 

생물자원개발연구의 81%는 INRA가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이 분야의 연구를 실시하는 곳은 IFTEMER(담당:해양생물자원), 
CEMAGREF(자연재해의 예방, 안전), CNEVA(식료품의 위생, 동물의 건강, 약),CNRS(학제적 연구),ORSTOM(열대자원), 대
학과 고등교육학교의 연구소(학제적 연구)이다. 

최근의 정부와 INRA간의 「목표계약」은 공간의 관리, 농산물의 생산, 가공, 가치부여 등이며, INRA의 주요 미션을 명확히 한
다. 경제적ㆍ사회적인 배경의 변화에 따라 INRA 의 활동을 자원 관련 5가지 전략적인 테마로서, ①자연환경,②생물류, 入植,③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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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특성화, 가공,④기업, 시장, 교환, ⑤소비, 소비자의 거동으로 정리하였다. 

생물자원분야에 있어서의 CEMAGREF의 활동은 설비의 설계, 개발의 방법, 툴 또는 환경관리방법으 연구이며, 水 환경, 농업에 
관련되어 있다. CNEVA의 활동분야는 식품위생, 동물의 건강, 의약의 세가지이다. 1996년에 생물자원의 생산, 개발 관련 연구예
산은 약 31억 프랑(제2차 목표의 연구를 포함하면 35억 프랑)이다.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INRA(종업원 수 8,500명), CEMAGREF(동 930명), CNEVA(동 480명)의 3기관에서 약 1만명이 수의, 
농업연구분야의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생명자원개발, 생산분야에서 9,000명이 연구활동에 참가하고, 거기에 대학, 공공기관의 
교수 및 연구자가 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센타의 2,000명은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지만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응용연구
에 참가한다. 

(3)해양환경, 지구관측ㆍ개발 

지구 및 우주의 과학은 환경, 생명, 화학 물리학에 깊이 관련되어 이 분야의 연구는 대형탐사설비의 이용, 모델화 방법 및 시험, 관
측 측정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에 해양환경, 지구의 관측, 개발에 제1차 목표의 연구로서 충당된 예산은 6.7억 프랑
이었다. 또 제2차 목표의 연구로서 CNES에 3.13억 프랑의 예산이 배분되었다. 대학에서의 연구의 대부분은 EPST와 협력하여 
국제프로그램(지구권, 생물권 프로그램, 기상연구의 세계적인 프로그램, 태양계와 천문학의 대규모 프로그램, 심해의 굴삭)의 일
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 해양의 관측, 측정에 있어서의 우선테마는 지구(지곡내부의 동적특성, 지곡 내 유체의 영향, 자연재해의 예방 등), 바이오스
퍼ㆍ유체환경(바이오스퍼ㆍ대기ㆍ해양시스템의 종합적인 기상변화), 대기의 물리현상ㆍ화학현상의 다이내믹스, 생물자원, 에코
시스템 등이다. 

(4)우주 

1996년의 제1차 목표로서의 우주연구는 민생연구개발예산 중 94억 프랑을 차지한다. 우주분야에 있어서의 프랑스의 민생우주프
로그램은 ESA(유럽우주기관)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CNES가 담당하는 국내우주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다. 과학프로그램의 
주요 테마는 지구및 환경과학, 미소중력과학, 태양계 탐사 및 천문학의 세가지이다. 1995년에 개시된 적외선관측위성 ISO, 태양
물리학용 SOHO 위성 프로그램이 개발단계에 들어갔다. 1996년 6월4일의 Ariane 5호 발사샐패에 의해 Cluster프로그램의 4개 
위성이 파괴되었다. ESA-NASA의 혹성프로그램 Classini및 ESA의 혜성 프로그램 Rosetta는 개발중이다. 

지구관측분야에 있어서는 1995년에 해양과 학관측용 EAS의 ERS2 위성이 궤도에 올랐다. 

Envisat프로그램의 경우 프랑스는 軌道圖用 Doris장치를 제공하고 데이터처리센터를 설치하였다. 미국ㆍ프랑스의 Topex-
Poseidon의 알티메트킥 미션은 개발 중이다. 이 미션의 후속으로서 Jason프로그램이 검토되고 있다. 

미소중력과학의 주요테마는 궤도상에서의 유체연구 등의 물리학 및 우주의학용 생명과학의 두가지이다. 프랑스의 우주비행사에 
의해 미국의 셔틀에서 Spacelab LMS , 러시아의 Mir 스테이션에서 Cassiopee라는 과학시험을 실시하였다. 현재 장기간의 Mir 
미션을 검토하고 있다. 1996년에 기술연구프로그램의 방침을 우주에 대한 억세스, 저비용의 인프라스트럭쳐, 우주관측으로 변경
하였다. 저궤도에서 300-500 킬로그램의 위성에 의한 모든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제너릭플랫폼의 개발은 현재 산업계와의 조정
이 추진되고 있다. 우주에 있어서의 무선통신에서 이 분야에 있어서의 관계주요기업과 CNES가 협력하여 STENTOR 기술프로그
램이 개시되었다. 

한편 미국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추가시스템으로서 유럽의 GNSSI 시스템의 컨셉트가 유럽공동위원회, ESA, 
eurocontrol에 인정되어 프랑스가 이 컨셉트에 참가하게 되었다. 지구관측에 대한 우주개발응용 분야에 있어서는 SPOT-
IMAGE사가 고정도의 SPOT 멀티미션시스템을 상업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998년에 궤도에 오를 예정인 SPOT4위성에 콘티넨
탈 바이오스페일의 관측장비를 탑재한다. SPOT4 위성은 1995년 7월에 발사된 군용 HELIOS1 위성과 동시에 개발되었다. 또 
1994년 10월에 결정된 SPOT5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의 종래의 SPOT 프로그램의 후속이다. 

우주수송시스템에 있어서는 1996년에 Arianspace사가 개발하는 Ariane 4호의 발사회수는 16호였다. Ariane 5호의 최초 발사
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 새로운 랜쳐의 개발을 계속한다. 우주정거장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유럽의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한 참가가 
1995년 10월에 결정되었다. 유럽의 프로그램은 COF의 궤도연구소 개발, ATV의 자동 트랜스퍼 비클 제조를 포함하여 CTV용 
예비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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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1995년과 마찬가지로 1996년의 제1차 목표로서의 에너지에 관한 연구는 민생연구개발예산 중 41억 프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35.7억 프랑은 CEA에, 4억 프랑은 CNRS에 배분되었다. 정부의 역할이 크지만 기업의 참가는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민생용 원자력에 대하여 EDF(프랑스전력공사), COGEMA(핵연료공사) 및 Framatome사가 정부의 에너지독립정책에 따라 프
랑스의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한다. 1995년 3월 1일 에 정부와 CEA가 맺은 「목표계약」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쟁력, 안전향상, 방
사성폐기물의 관리, 처분에 있어 CEA의 미션의 후속을 정하고 있다. 

또 1996년에는 방사성폐기물처리에 관련되는 1991년 12월 31일의 법률에 기초를 두고 고수준방사성폐기물의 지하매설처분용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ANDRA(방사성폐기물관리청)가 이 설치대상 3개소에 대하여 인가절차를 개시하였다. 

에너지관리분야에 있어서는 ADEME(환경·에너지관리청)가 연구촉진, 연구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 1995년 5월 5일에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정부와 ADEME가 계약을 맺어 ADEME 프로그램의 우선적인 연구방침이 결정되었으며, 1996년에는 이 프로그
램에 기초를 두고 연구활동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 기초를 두고 연구활동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개요는 온실효과예방책, 
대기공해대책,대체에너지개발(중소 수력, 태양에너지, 목재이용,바이오연료, 풍력, 지열), 수송(경제적이고 깨끗한 차, 수송용 대
체에너지 개발), 폐기물(산업폐기물, 도시폐기물의 이용)이다. 또 ECOTECH의 학제 프로그램에 기초를 두고 CNRS, 지열분야
에 있어서의 BRGM, 주택 에너지 관리의 CSTB가 에너지 연구활동에서 협력하고 있다.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의존도 저하를 
목표로 정부와 석유회사가 조달소스의 지리적인 다양화정책을 계속하였다. 민생연구개발예산 관련 이외의 연구기관은 기업과 
IFP(프랑스석유연구소)이다. 민생연구개발예산의 범위내에서 CNRS, 고등광산학교가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가하고 있다. 연구프
로그램의 비용은 주로 석유제품의 세금으로부터 얻고 있으며, 연간 비용은 약 14억 프랑에 달하고 있다. 

(6) 정보기술 

1995년의 정보기술관련 총매상고는 4,000억프랑으로,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반반씩으로 되어있다. 이 분야는 2000년까지 최대
의 시장규모를 가진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1996년의 민생연구개발예산 중 제1차 목표로서의 정보기술분은 28억 프랑
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18억 프랑을 부담고 있으며, 여기에 AN-VAR(3.2억 프랑), CEA의 순이다. 

전자,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분야에서 실리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은 연구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5년이상의 연구테마는 기
초물리학, 재료, 조립기술, CAD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복잡한 회로, 시스템의 주파수 증가, 저전압, 에너지절약의 목표를 받아
들여 서브 마이크로닉의 기술개발도 실시하고 있다. 

데이터처리분야의 연구테마는 특히 이동, 분산형 데이터처리(분산형 AI,신뢰성,안전성 등), 맨 머쉰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등이
다. 화상, 신언어처리, 오토메이션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는 정보플랙스의 대형시스템의 관리, 지각, 자립결정기능을 가진 기
계, 시스템의 개발에 관련된다. 

(7) 항공수송 

민생항공분야의 민생항공제조 및 기술 컨트롤·규칙은 민생연구개발예산 중 15억 프랑(프로그램인가), 14억 프랑(지불예산)을 차

지하며 이 예산에 BAAC(민생항공부속예산) 중의 1.2억 프랑이 부가되어 있다. 

민생연구개발예산은 민생항공프로그램의 상업적인 위험, 시험설비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며, 1996년에 GE사
의 협력을 얻어 Snecma사의 GE90의 대형엔진 개발, 에어버스 A330/340, Falcon 2000의 비즈니스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
다. 또 1996년에는 정부가 새롭게 두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한가지 프로그램은 유럽산업, 아시아제국과 협
력하여 특히 아시아시장용으로 100석의 비행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며, 또 한가지의 프로그램은 GE사와 협력하여 기체를 스
트레치한 A340형의 4발기용 25톤형 엔진 프로그램이다. 

1997년의 민생항공제조분야에 있어서의 연구활동은 에어버스 A330/340의 기초프로그램이 끝나고, GE90 엔진 프로그램이 종
료에 가까워, 프로그램인가 및 지불예산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전략적인 분야의 장래성에 착안하여 일반 항공, 시
험설비, 온 보드 설비 등의 개발과 새로운 헬리콥터(4/5톤, 10-15석의 Eurocopter사의 EC165호, Turbomeca사의 ITM333 
엔진) 개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8) 지상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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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수송의 자동차연구개발분야에 있어서는 PSA사, Renault사, Matra사와 이들 기업의 협력회사가, 또 전차개발분야의 경우는 
Gec Alsthom사와 SNCF(프랑스국유철도), RATP(파리營團교통)가 각각의 연구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1996년에 수송분
야의 제1차 목표로서의 연구개발예산은 3.4억 프랑, 제2차 목표로서의 예산은 4.2억 프랑에 달하였다. 본 분야에 있어 프랑스의 
주요 연구활동은 1996년에 개시된 PREDITT2(Programme de REcherche et de Developpement pour l'Innovation 
Technologique dans les Transports terrestre: 지상운반의 기술혁신용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9) 가공, 제조산업 

가공, 제조산업은 주로 전자, 정보처리,수송, 에너지, 우주, 위생, 농업·식료품인데, 다른 산업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1996년의 이

들분야의 예산은 제1차 목표로서 13억 프랑, 제2차 목표를 합해 27억 프랑으로, 광업, 재료, 산업공정공학, 기계, CIM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전기공학, 제품설계와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 

(10) 건축, 주택, 도시인프라 

건축, 주택, 도시인프라 개발을 제1차 목표로서 한 연구 예산은 약 5.4억 프랑, 제2차 목표로 한 연구예산은 4.3억 프랑으로, 이 
분야의 활동은 ①연구촉진활동(도시계획 등), ②공공연구기관(토목연구소, 건축과학기술센터)에서 하는 연구, ③대학, 고등엔지
니어학교에 의한 연구·교육활동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 

(11) 생물학,의학,보건 

1996년에 생물학,의학,보건분야는 민생연구개발예산 중 약 45억 프랑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 23억 프랑은 INSERM, 8억 프랑
은 CNRS에 배분되었다. 기초연구와 연구성과의 응용이 중시되며 공공연구와 산업연구의 관계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기술이전
의 촉진이 과제로 되어 있다. 

세계적인 극심한 경쟁 속에서 약품관련 프랑스기업의 연구활동은 매상고(1994년에는 1,015억 프랑)의 12%를 차지하였다. 환
경, 보건, 화장품,농업분야에 있어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이용은 증가하고 있어, 시장과 고용의 확대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바
이오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프랑스 기업은 약 40개사로 적어, 최근 새롭게 확립된 벤쳐 캐피탈이 기초연구를 다시 일으킬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의학연구는 새로운 인프라 및 대형설비를 필요로 하여 문부고등교육연구부가 이들 니즈에 대응하
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 또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연구조정,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으로서 바이오정보에 있어서의 
데이터 관리, 분산의 적당한 툴 개발은 계속된다. 

유전의 연구테마는 유전병의 종류가 되는 유전자의 인증, 동물모델의 개발, 유전자 이전 벡터의 향상 등이다. 또 노화·생식·성장의 

생물학, 생명물리학·화학, 병리생리학 분야 등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12) 인간·사회과학 

1996년에 인간·사회과학은 민생연구개발예산 중 9억 프랑을 차지하였는데, 이 분야에 깊이 관련되는 지식확대 부분을 감안하면 

31억 프랑에 달하게 된다. 사회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CNRS의 인간·사회과학부의 예산에 의해 실현되고 있

다. 

이 분야의 우선테마는 ①국토개발, 도시,풍경,국내재산에 대한 연구, ②교육,학교 ③국내안전,국방,법률,법무, ④사회, 경제(기업,
고용,서비스,행정,시장 등)이다. 

(13) 발전용 연구 

1996년의 최빈국에 대한 원조금은 25억 프랑이며, 이 활동과 관련되는 관계자 수는 약 5,000명(그 중 연구자는 약 2,000명)이 
넘어, 다른 유럽공동체 제국 전체의 지원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원조는 프랑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민생연구개발예산에 의해 발전용 연구가 ORSTOM, CIRAD의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또 지국관측프로그램의 범위내
에서 CNES, 또 다른 프로그램의 범위내에서 CNES, 또 다른 프로그램의 범위내에서 INRA, IFREMER, INSERM, 파스퇴르연구
소 등 다른 공공기관도 이 활동에 참가한다. 발전용 연구에 관련되는 이들 기관에 대한 자금부담은 문부고등교육연구부를 비롯하
여 외무부, 농업·어업·식료품부가 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테마는 자연환경, 자연환경의 보호, 인구증가현상, 산업발전, 지역별 문제

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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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경 

1996년에 환경보호를 제1차 목표 및 제2차 목표로 한 연구의 예산은 45억 프랑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은 ①지그시스
템 보호를 위한 환경의 과학,기술, ②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환경보호를 결정하는 법률, 규칙의 과
학적인 타당성의 우선적인 방침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 우주분야에 있어서의 연구활동은 특히 오존층의 관측, 세계적인 기상연구 프로그램의 참가와 관련된다. ADEME는 환경에 있
어서의 공공연구활동의 주용기관으로, 대기, 온실효과가스 발생, 수송, 폐기물 등의 연구를 하며, AGRICE(화학, 에너지용 농업), 
PRIMEQUAL(수송), PREDIT(지상수송)등의 대규모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한편 CNES는 Ecotech(에코테크놀로지 프로그램), PIR-Villes(학제도시개발 프로그램), Villes/Sante/Environnement(생활·
위성·환경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15) 국방 

국방을 제1차 목표로 한 연구 예산은 1.0억 프랑으로 CEA에서 하는 적외선 센서, 연료사이클에 있어서의 처리를 실시한다. 제2
차 목표로 한 연구 예산은 34억 프랑에 달하며 그 중 32억 프랑은 CNES에 배분되며, 우주시스템기술, 우주통신, 지구의 광학적
인 관측에 대한 연구 등을 커버한다. 

종래에는 국방에 관한 연구는 모든 기술분야의 이노베이션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국방기술이 시장 등에 미치는 영
향은 적어지고 있으며, 거꾸로 통신, 데이터처리, 전자부품, 재료 등에 있어 군사응용에 이용되는 민생연구성과 쪽이 많아졌다. 한
편 방위기관·무기산업에는 민생분야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기술과 노하우가 많아 민생·군사분야간의 정보·기술교환은 정부의 연

구정책의 중요한 축의 하나이다. 

 

주석 1) 총괄연구실, 선임기술원(Tel:02-25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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